
사회 자매결연 조사
중국�쑤저우시가전주시와�

자매결연� 25주년을�맞아�보다�

활발한�국제교류를�이어가기로�

약속했다.

전주시와� 중국� 쑤저우시는�

지난� 10일� 중국� 쑤저우�

문화예술센터에서� 열린� 쑤저우�

‘국제의� 날-한국� 테마행사’에서�

향후� 5년간� 교류협력을�

촉진하고� 교류� 확대를� 위한�

양해각서를� 체결했다고� 12일�

밝혔다.

지난� 1996년� 3월� 자매결연을� 체결한� 이후� 25년째� 다방면에서� 교류를� 이어오고� 있는�

양� 도시는� 이번� 양해각서� 체결을� 통해� 무형문화유산� 및� 문화예술� 행사에� 대한� 교류�

협력을�추진하고,� 관광산업의�공동�발전을�촉진하는�데�힘을�모으기로�했다.

아울러� 청소년� 교류� 강화를� 위한� 정기적인� 청소년� 상호� 방문� 프로그램� 구축� 등� 포스트�

코로나�시대�활발한�교류�협력을�강화키로�협의했다.

코로나19로� 인해� 비대면으로� 진행된� 이날� 체결식에는� 시를� 대신해� 천성환�

주상하이총영사관� 수석영사와� 쑤저우� 부시장이� 참석했다.� 시는� 본� 행사의� 전주홍보관에�

전주한지로� 만든� 전통공예품을� 전시해� 쑤저우� 시민에게� 전주의� 전통문화를� 알리는�

시간을�갖고,� 양� 도시의� 25년간�오랜�교류역사를�회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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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가나자와시�전통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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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공예품전시관과� � �

� � 교동미술관에서� � �

� � 오는� 14일까지� � �

� � 연다고� 12일�

밝혔다

자매도시인�전주시와�일본의�가나자와시가�매년�번갈아�가며�여는�행사다.

이번�전시회에서는�금박공예�기법으로�만든�미니�병풍,� 부채,� 호리병�등� 105점의�

작품이�선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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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전주의�공예작가� 39명의�작품도�함께�전시된다.

시�관계자는� "전주의�공예와는�다른�느낌과�아름다움을�가진�가나자와시의�공예품을�

즐길�수�있는�자리"라며�관심을�당부했다.


